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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세상

혁신 실험실, 군대의 역할

혁신의 가장 역동적인 현장이 전장

국경 없는 사이버 국방의 중요성 점증

디지털 지구의 방위 문제 대두

디지털 지구와 디지털 영토의 개념 대두

GDP의 55% 이상이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교육의 도장이 필요

경제적 부가가치의 80%, 디지털경제가 차지



3/4차 중동전쟁, 그리고 탈피오트

1967년
200만의 인구가 6개국
2억 명의 인구를 6일만에 제압

1973년 10월
(욤키푸르전쟁)
무적의 이스라엘 IDF에 치명타

불과 6년 만에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한
이스라엘의 반성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3차 중동전쟁 (6일 전쟁) 4차 중동전쟁



반성과 성찰, 실패를 디딤돌로 만들다

처절함을

▪ ‘6일 전쟁’이 가져다 준 자존감 상실

▪ 낙관적 생각이 사라짐

▪ 적에 둘러싸인 공포감

▪ ‘생각의 회복’

▪ 자원이 없는 나라의 선택 소프트파워의 힘

▪ 근육의 힘에서 두뇌의 창의력으로

디딤돌로



소프트파워의 주역, 탈피오트의 탄생

새로운 도전

창의력이 최고조에 달한
젊은이들(군대)의 두뇌를 활용

최고의 엘리트 부대, 탈피오트 육성

생각의 회복(상자 밖의 생각)

혁신의 주도(후츠파 정신)

샤울 야치프
(Shaul Yatziv)

펠릭스 도싼
(Felix Dothan)

히브리대학 물리학과 교수 히브리대학 핵물리학 교수



이스라엘 엘리트부대, 
‘탈피오트’ 성공의 Key Words

부족 (Handicaps) 배움 (Learning)

상상 (Imaginations)
도전 (Challenges) 



1. 프로세스가 아닌 패러다임을 바꾼다

더 나은(Better)이 아닌 최고(Best)를 지향한다

개선(Improvement)이 아닌 혁신(Innovation)을 지향한다

응급조치가 아닌, 뇌를 이식하고 막힌 심장을 뚫어라

뒤집힌 상식을 찾아라

Paradigm shift
최고는 5감의 너머에 있다



2. 관성을 극복해야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가 시작된다

관
성
을
극
복
해
야

평준화의 군대에 슈퍼솔져를 섞는다

평등주의, 과다한 예산의 저항을 극복하여 만든 엘리트부대

지능지수, 창의력, 소통능력, 집중력을 갖춘 애국학생

군화 발자국이 찍히기를 저항하는 대학

‘인간에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20대 초반의 엘리트

상하관계만이 군대의 생명이 아니라고 믿는 자유분방한 엘리트

‘후츠파정신’의 제1덕목, ‘형식타파’에서 출발Chutzpah

20 대

자유



3. 과거의 ‘기억’이 아닌 미래로의 ‘상상’

▪ 규격을 따라야 하는 교본을 없앤다

▪ 기억의 ‘레드오션’에서 상상의 ‘블루오션’으로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규율 자율

표준화 개방화 복종 도전

임무 협력

▪ 과거와 미래의 대결



4. 무한의 자유, 실패의 용인

사고

호기심

동기부여

교육단순 입출력관계가 아니라
피드백 체계를 만든다

모든 교육은 3요소로

호기심과 동기부여는 답을
알려주는 동시에 사라진다

<위험감수>의 자유도가 없이는
창의적 상상력 극대화 불가

교사들은 질문만, 
답은 알려주지 않는다

IQ가 아니라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 실패의 용인

?

?



5.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학습은 ‘척추’, 현장 경험은 ‘중추신경’ 실패없이 성공하면, 지금껏 뭐하고
있었느냐고 따져 묻는다

전장이야 말로 위험하지만
생생한 혁신의 현장이다

이스라엘 무기 혁신은 레바논과의
두 차례 전쟁의 공이었다

국방기술이 산업에 피드백 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GDP의 6%를 떠받치는 이스라엘 국방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현장의 문제는 군대의 문제를 넘어
경제를 살린다

- 창업을 통해 경제의 반지름을
늘리고 면적을 넓힌다

- 나스닥 상장사의 80%를
탈피오트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



6. 또 다른 지구, 사이버세상의 지배

두개의 지구를 경영한다 키보드 하나로 정보를 낚아채는 사이버 보안부대는 세계1위

소프트파워, ICBM으로 앞서간다

척박한 지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산업경제)

비옥한 디지털 지구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

(과학기술 창업경제)

근육의 힘이 아닌
두뇌의 전장으로 무대를 유도

보안이 골치덩어리에서 경제를 살
리는 산업으로 변신

모든 산업은 ICBM으로 혁신한다

IOT Cloud BigData Mobile Infra

적국 이란의 원자핵 원심분리기를
마비시킨다

피 흘리는 처참한 공간이 아니라
은밀하게 지휘하는 키보드 공간 선점

전쟁을 가장 효율적인 사이버 공간으로 끄집어 낸 이스라엘



7. 2차원의 면적을 3차원의 공간으로

Y

Z

X

지구의 한계를 벗어나는 2가지 힘 눈의 높이를 올려라 3차원 공간의 3축으로 사색의
깊이를 더하라(깊고, 높고, 심오한)

초속 8Km의 강력한 원심력
(하드파워)

10Km상공, 
20만 제곱Km
(한반도 전체)

풍부한 상상력 (소프트파워)2

1

축: <깊은> 바다

축: <높은> 우주

축: <심오한> 생명

인간의 키가 허용하는
가시면적, 20제곱Km의
(수평성, 지평선)

100Km상공, 200만 제곱Km
(대륙 전체)



8. 두뇌, 국제사회로 나가는 여권

FTA: 국가간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s)

여권: 75억 명의 서로 다른 얼굴ID상상력을 혁신으로

FTA 대 FSA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여권

근육의 경제에서 두뇌의 경제로

FSA: 국가간 자유창업 협정
(Free Start-up Agreements)

국경 없는 창업혁신
(두뇌가 여권이다)

두뇌 여권: 75억 명의
서로 다른 역량 ID



9.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를 지향하라

스칼라와 벡터 생각의 방향성이 시너지를 낳는다 페레스 대통령의 3대 축

스칼라: 규모

벡터: 규모+방향성

1970년대: 물 관리 기술
(연간 강우량
400mm에서 역삼투압)

1980년대: 원자력 안전기술
(원유가 없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소)

1990년대: 인터넷 보안
(미래를 선점하는
인터넷 방화벽)

2000년대: 생명과학
(인간의 획기적 수명확대를
대비한 인공장기)

젊은이들의 생각에 벡터적 방향을 제
시하여 에너지 결집

정부가 바뀌어도 3대 축은 유지 발전

1

2

깊은 바다

높은 우주

심오한 생명3

Shimon Peres



10. 탱크, 미사일 그리고 생명!

올림픽과패럴림픽 하드파워에서소프트파워로
ICT라는비타민을통해
모든산업이새로이거듭난다

전장을 바꾼다

이스라엘
전세계에서 패럴림픽을
중계하는 유일한 나라

올림픽: 힘, 속도, 스킬의 대결

패럴림픽: 생명공학의 대결

메달이 아니라 장애인의
보조기구, 인조장기에 더 관심

필드에서스크린으로

폭탄에서마우스로

유전자 정보기술로
맞춤형정밀예방의학을

인간이 희생당하지 않는스크린국방

나노기술을 앞세운
신물질개발 확장



위기의 이스라엘, 그 안에서 ‘탈피오트’는?

풍족함이 아닌 <부족함>을 먹고 산다

프로세스가 아닌 <패러다임>을 바꾼다

스칼라가 아닌 방향성을 가진<벡터>다

면적이 아니라 <3차원공간>이다

좋은 총이 아니라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 <후츠파>다.

세상을 더 좋게 바꾸는<티쿤올람>, 홍익인간이다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를 추구한다



정책 1: 소비가 아닌 투자국방

국방의 투자가 경제적 부가가치로 연결

25개 출연(연)을 관통하는 국방연구

민간연구소와 개방형 혁신 강화



1. 이스라엘 군대, 국가 혁신에 기여

교육

고3학생의 관심은
좋은 대학이 아니라 엘리트부대

경제

사회

외교

문화

정치

해수담수화, 네타핌, 센디스크, 
모빌아이 등 혁신의 주체

창업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사회주의를 자본주의로 전환

<핵 모호성>으로 주변국가에
보이지 않는 위협

<후츠파 정신>의 정착으로
창업도전 문화의 보편화

젊은이들을 간섭하지 않고
격려하는 정치(자율성 존중)



2. 군대의 개방형 혁신

예비군 제도의 개편 특수 전문성을 중심으로
직업군인제 대폭 확대

국방은 더 이상
군대만의 전유물이 아님

초연결 사회의 각계각층과
Shared Defence

제대 후 사회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직능별 재편성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 보호

25개 출연연, 민간연과
Shared Research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발판 지속적인 역량의 축적으로
기술발전 도모



3. 극한 실험 R&D의 터전 제공, 공동활용 (2030까지 GDP10% 기여 목표)

민군 공동과제 수행단계로 활용
보안의 울타리 안에서 창의적
도전적 실험적 연구환경 제공

극한적 실험환경 구축 제공

온도, 압력, 진공, 무균, 
무 전자파, 무 노이즈, 무 중력 등

25개 출연연과 국방 연계과제 수행

향후 산업화 성공시 국방기여
부분은 국방 투자로 간주

국방비의 정부예산 비중을
GDP비중으로

산업화로 인한 GDP기여도에
국방분야 비율 반영

정부 예산의 10%(현재)

203년까지 GDP의 10% 목표



정책 2: 전장을 스크린으로

사이버 국방의 개념을 명확화

이기고 시작하는 전쟁의 개념 도입

사이버국방 Alliance주도



1. 사이버 국방을 천명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확대 재해석 육해공 3군 체계와
동등한 ‘사이버군’ 체계를 추가

사이버군은 필요시
민간영역과 겸직 허용

현재: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정

향후: ‘사이버영토’ 추가

4성급 사이버사령부 유지

사이버사령부는 ICT전문가 그룹에서
선발, 직업군인제 중심으로 운영

계급체계를 현행 군체계와 달리
기술전문성 중심으로 개편

파트타임 군복무제도 도입



2. 이기고 시작하는 전쟁개념 도입

전쟁 종류별 사이버 선행 작전 마련

전면전: 사이버 마비작전

국지전: 사이버 침투작전

우발전: 국부적 사이버
기능 마비작전

위치 추적 위성의 다원
화

전쟁 양상별로 보이지 않는
전쟁 시뮬레이션 개발

물리적 전쟁
을지훈련 등 다양한 시
뮬레이션

사이버 전쟁
가칭, ‘Hauk Eye’와 같은
새로운 시뮬레이션 마련

현행 외국의존 체계 외에
제2의 독자위성 확보



3. NATO처럼 ‘사이버 방위조약’ 주도(CWTO: Cyber World Treaty Org)

ICT인프라 강국의 우위를 앞세워 주도

사이버 국방은 지리적 위치에 무관

ICT 강국(미국, NATO국 등)과 가칭, 
21세기 ‘CWTO’군 주도

각국의 전략을 Share & Research 
방식으로 공동연구

국경 없는 글로벌 노드를 통해 전파되는 사이버 전쟁

전세계 인터넷 주소를 주관하는 ICCAN의 역할 제고

글로벌 위치추적 위성의 다원화 논의

CWTO가맹국은
원천적으로
적대적 관계에서
탈피하는 효과

*CWTO(Cyber World Treaty Org. : 사이버세계조약기구)

CWTO



정책 3: 국방, 창의 도전의 도장으로
인생의 빈 공간이 아니라 작전타임

기업가정신의 도장



1. 인생의 작전타임, 국방

20대 초반의 젊은이에게 필요한
2년간의 커리큘럼 제공

100세 시대에서 꼭 필요한
인생의 작전타임

평생 경쟁에 노출된 청년들에게 한
템포 쉬어가는 순기능 마련

봉급을 복무기간 저축하여 제대 후 해
외여행으로 제공(이스라엘 사례)

군대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외의 자유시간을 방임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

대학 전공과 대척점에 놓여있는
영역을 간접경험(Mook 등 활용)

최강의 전우애를 평생 이어주는
네트워크 구축

이스라엘의 사례(가장 역동적인
정보교류의 수단으로 활용)



2. 기업가 정신의 도장

국방의무가 Handicap이 아니라
Advantage로 승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군대의 강점을
창업정신으로 승화

이스라엘의 경우
“젊은이의 두뇌가 곧 경제다”

엘리트 부대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음

최고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20대 초반의 창업경연대회 마련

80년대 장학퀴즈 신드롬처럼
전군 대상의 경연대회로 관심 고양

좋은 사례는 전국민 대상
Crowd Funding으로 공개

다양한 성공사례 전파로 기업가정신 파급

나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긴 인생의 짧은 작전타임으로 승화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

'소비국방'을 '투자국방'으로


